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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 배경과 목적

● 상대적 빈곤율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3%)를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수급자들 역시 불충분한 보장성(비급여와
낮은 질적 서비스)과 여러 형태의 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의 안정화(효율화)가 제도운영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조차 하고 있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타까운 사실은, 정부가 재정절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힘은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책기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곧 더 많은 세금 부담과 무기여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토대’가 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 빈곤층의 건강보장 문제는 여전히 보편타당한 ‘권리’라기보다 제도적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의 ‘권리’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근대 사회계약론적 정신이 지금 사회의

‘공정함(fairness)’에 대한 주류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별다른 기여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이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안정과 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재원을 투입하며 문제를 ‘관리’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재정운영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함’에 대한 신념, 즉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돌파(breakthrough)’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주어진과제는근대자유주의패러다임의한계를뛰어넘어,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실질적’인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철학적 토대이자 대안적 담론 전략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번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개념 중 하나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이 가진 활용가능성(적합성과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우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표현과 인체대상

연구윤리에서 거론되는 수준의 의미에 익숙하지만, 취약성은 그보다 넓게

사회정의론의 차원에서 모두를 하나의 토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잠재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돌봄 윤리에서는 근대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율적 주체 개념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적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취약성 개념은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을

‘병리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취약성 개념을 지지하는 이론가들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 관점과 노선을
취하기에 앞서 취약성 개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이론적

논의와 시각을 살펴보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참고: 이 세미나는 인적자본론과 같은 빈곤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지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길원하는분들은
에드워드 로이스의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2015, 명태) 1부,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2019, 동녘), 김윤태와 서재욱의

<빈곤>(2013, 한울) 1~4장 등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진행 방식

● 일시: 격주토요일오전 10-12시, 5월 14일(토) 첫 모임(2022년 7월 23일종료
예정)

● 장소: 시민건강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보도 3분)
● 운영방식:온라인세미나를 기본 방식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유행과 세미나
참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 모임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공통의 주제를 놓고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모임인 만큼 전체
세미나 일정을 빠짐 없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맡은
문헌에 대한 발제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발제를 맡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 코디네이터: 김선, 정성식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와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를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 구득과 발제문 복사, 간단한
다과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시민건강연구소
후원 회원 등록을 권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2022년 5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seongsik@health.re.kr)

3.학습 내용과 일정



일정 주제와 문헌

1회차
(5/14)

Universal Vulnerability theory (Fineman)
● Fineman, M. (2008).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0(1), 1-24.
● Fineman, M. (2010). The vulnerable subject and the responsive

state. Emory Law Journal, 60(2), 251-276.

2회차
(5/28)

Vulnerability and Relational Autonomy (Mackenzie)
● Mackenzie, C. (2013).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in Mackenzie, C., Rogers,
W. & Dodds, S.(ed.)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New York: Oup Usa. p.33~59.

● Anderson, J. (2013). “Autonomy and vulnerability entwined”.  in the
same book. p.134~161.

3회차
(6/11)

Bioethical, Philosophical, Pol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 Ten Have, H. (2016).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 Chap. 4. The bioethical discourse of vulnerability
○ Chap. 5. We are all vulnerabl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 Chap. 6. Some of us are more vulnerable: Pol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4회차
(6/25)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Vulnerability
● Ten Have, H. (2016).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London.

Routledge
○ Chap. 7. Vulnerability is everywhere: Globalization and

vulnerability
○ Chap. 8. Theoretical implications of vulnerability
○ Chap. 9. Practical applications of vulnerability

5회차
(7/09)

Cr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1)
● Brown, K. (2011). ‘Vulnerability’: Handle with Care, Ethics and Social

Welfare, 5:3, 313-321.
● Brown, K., Ecclestone, K. & Emmel, N. (2017). The Many Faces of

Vulnerability. Social Policy and Society, 16(3), 497-510.
● Brown, K. (2017). The governance of vulnerability: regulation,

support and social divisions in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7(11–12), 667–682.

6회차
(7/23)

Critical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2)
● Brown, K. (2014). Questioning the Vulnerability Zeitgeist: Care and

Control Practices with ‘Vulnerable’ Young People. Social Policy &
Society. 13:3, 371–387.

● Mitchell, E. (2019). Negotiating vulnerability: The experience of
long-term social security recipients. The Sociological Review. 1–17.

● Katz, A. S., Hardy, B. J.,  Firestone, M., Lofters, A. &
Morton-Ninomiya., M. E. (2019): Vagueness, power and public
health: use of ‘vulnerable‘ in public health literature, Critical Public



Health.


